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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산과 들 그리코r어느 거리에나 활짝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어찌 그 

리 이름다운지요!(시 8:1) 그런데 혹시 아름다운 만물로 기득한 이 

계절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면서도 그 만물을 창조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치 좋은 

산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려고 교회마저 멀리하는 그리스도인 

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탄성을 자아 

내는 아름다운 경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아름다움은 천 

국에 있습니다.(계 21:1O~11)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물을 보 

면서 천국을더욱소망해야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요 3:5)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엠 2:8)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기를 소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롬 10:16) 믿음 

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 

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 

십시오. 주일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예배와 금요찬양집회 그 

리고 마가복음과 예레미야 강해 중인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또한 일 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충현성경통신 

강좌’ 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문의/각 교구) “너희가 성 

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히는 것이니라!' (.요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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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슴과 싫(금요찬양집회) 

그 i!./.즈도안으l 삶은 어떻께 듀펼되는 갯일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흘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거듭난 참 신자들은 하 

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마 6:33)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다.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고후 

5:1~2)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안 

에서살아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가?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내가무엇을해야한단말인가?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삶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녹 9:23~24) 이것은 ‘과연 내 ‘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의 질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질문의 해답은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 

의 모습에 었다. (갈 2:20)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를 향하여 명령하셨다. (녹 9:25~26) 이 명령에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뭇을 부인해야 한다. 내가 아 

니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마 28:18~2이 그리 

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감격에 매일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만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심지어 선교를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전도와 선교마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우리 교회는지금까지 11. 0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를따송하였다. 하지만교회의 큰행사로서 

선교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변질된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참으로 우리는 산 자의 삶 

을 살고 있는가?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주님을 도와주려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 

닌7}?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진실로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여 보자. 특히 마태복음 10:34， 36~39 말씀을 삶에서 실천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여 노력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 
의 권세가 전혀 없고， 문제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 

해야 한다.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죽음이 있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 

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마 11:28~30)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교적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종교 

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 

분주하고 고달픈삶을살아가고 또한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 
의 종교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변질된 기독교를 대치시켜 놓은 채 나름대로 정성 
스런 삶을 살고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 대신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족과 쾌락을 느 

끼기도 하고， 깊은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절망을 느끼며 얼마나 채찍질하고 있는지 모른다. 진리가 없 
어질 때에 형식과 외식이 중요해진다. 또한 율법과 양심 그리고 전통과 문화가 중요해지며 자기 자신 

이 중요해진다. (골 2:8 ; 갈 1: 6~7)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중시하며 사는 자들은 기름이 없는 등불이거나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 주셨다. (롬 5:10) 죽은 자들을 살려서 참 생명으로 살 
게 하기 위함이다. (빌 4:8)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 

- 서 사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뭇하는가? 나는 매일 주 예수로 인한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개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무엇 때문에 죄와 씨우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 
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서도 변화 
가 일어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 
4:26.29)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함이 
다. (요 3:16) 온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빛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을 찾는 자 
들은 삶이 변하게 된다.(요 1:3~4) 복음이 전따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목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빌 1:6)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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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r빼 Su빼 

THE SALVATION OF SERGIUS PAULUS 
(6)When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as far as Påphos, they found a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whose name was Bar-Jesus, (까vho was with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a man of intelligence. 
This man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 ..... (11)“: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not see the sun for a time." And immediαtely a mist 
and a darkness fell up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those who would lead him by the hand. 

(12)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happened, being amaz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Acts 13:6-12) 

The B|b|e te||S US that the fO|1owe 「S Of C때Christians in the church at Antioch(Acts 11 :26) , and that they 

listened to the Holy Spirit ’s calling and sent Barnabas and Saul out on 

its first missionary journey.(Acts 13:2) This wonderful church was a 

praying church(Acts 13:3) , which enabled the Holy Spirit to work His 

wonders. Led by the Holy Spirit, Barnabas, Sa비， and their helper John 

Mark traveled from Antioch to the sea town of Seleuc ia, where they 

set sail to the island of Cyprus.(Acts 13:4) This island had tw o major 

cities located on opposite sides called Salamis and Paphos . As soon 

as Barnabas, Saul , and John Mark landed in Salamis, they began to 

"proclaim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ès of the Jew s. " (Acts 

13 :5) After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end ing up in 

Paphos, they met two important people named Bar-Jesus (translated 

son of Jesus) and Sergius Pa비 us . The first was a religious leader and 

the latter a political leader. The Bible tells us that Bar-Jesus was a 

“ magician , a Jewish false prophet" and that Serg ius Pau lus was a 

"proconsul" and a man of “ intelligence" (vv. 6- 7) Both men heard the 

word of God, but only one came to salvation . 

Sergius Paulus desired God’s word , “ This man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v. 기 He w as a senator, 

an important man in Cyprus, a Roman senatoria l province. The Bible 

refers to him as a prudent and sensible man . He knew he needed 

God . He was aware of the limitations of human power. His heart 

long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 Romans 10: 13- 14 say, “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 ill be saved ’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 lieved?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whom they have not hea rd? And how will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This is why God m iraculous ly sent Barnabas, 

Saul , and John Mark to Cyprus . My dear fri end, do you really desire to 

hear what God has to say to you? 

Sergius Paulus was distracted . The re ligious leader of his town , Bar­

Jesus, the man who called himself t he son of Jesus and whose name 

is translated into Gree k as Elymas, went against Barnabas and Saul , 

"But Elymas the mag ici an (for so his name is translated) was 

opposing them, seeking to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v 

8) Whenever someone gets serious abo Li t Jesus, someone else 

always comes along to try and dissuade them . It seems like every 

church has at least one of these kind of people in their midst. W hat is 

strange here is that this false prophet was 

decaying. My dear friend, are you being distracted by someone trying 

to turn you away? 

Sergius Paulus met true servants of God . Saul , "who was also 

known as Paul ,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xed his gaze on him .(v, 9) 

Saul was his Jewish name and Pa비 his Roman or Gentile name. Both 

were given him at the time of his birth , but he now begins to use his 

Gentile name in this Gentile environment. He told Elymas, "You who 

are full of all deceit and fraud, you son of the devil ,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 will you not cease to rnake crooked the straight ways 

of the Lord?Now, behold ,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 and you 

will be blind and 꺼ot see the sun for a time ." (vv. 10-11) Pa비 boldly 

rebu ked this man , and this rilan was stricken with blindness, “ And 

immediat딩y a mist and a darkness fell upon him , and he w ent about 

seeking those who would lead him by the hand :" (v. 11) Jesus said,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 (Mt. 7: 15) John also reminds us, 

” \Nho is the liar but the one who denies that Jesus is the Christ? This 

is the ant ichrist; the one who denies the Father and the Son." (1 Jn 

2:22) If spiritual leaders are not proclaiming Jesus , but instead 

emphasizing other things like good music and good speakers, then 

they are false prophets, liars, and sons of the devi l. Servants of God 

must boldly denounce false teachings. My dear friend, do you know 

any true missionaries? 

Sergius Paulus made a decision , “ 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happened, being amaz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 (v. 12) He saw that false teachings lead to blindness. He 

turned from false doctrines to fa ith in Jesus Christ. This proconsul 

was aston ished at w hat Saul said about Jesus ‘ The gospel was truly 

good news to him . Jesus Christ ’s death and resurrection captured his 

heart, and Jesus rejoiced over him . Jesus said that a shepherd who 

brings in a lost stray rejoices over him/her more than over the ones 

which have not gone astray.(M t. 18:13) Jesus also said, "1 tell you ,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 (Lk. 15 ’ 1 이 Barnabas, Saul , and John Mark listened to the 

Holy Spirit and went to Cyprus and found this one lost sou l. The first 

missionaries from Antioch had a successful mission . They found tw o 

important men , one a Jew ish false teacher whom they punished, and 

the othe r a Gentile politician whom they ’help‘ed make into a Christian 

Sergi us Paulus ' decision to believe in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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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쭈앨 설교 

I c~음주일 셜교 l 

Ai 'l오 뻐} 의구원 
(6)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온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샤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 (11)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나라 

(사도행전 13:6-12) 
낌성관옥사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행 11:26)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 

고 첫 번째 선교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j행 13:2) 이 놀라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행 13:3)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는 복음전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동역자 마가요한은 성령의 이꿀림을 

받아 안디옥을 떠나 항만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를 탔 

습니다. (행 13:4) 이 섬에는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큰 도시， 살라 

미와바보가있었습니다.바나바 사울 마가요한은살라미에도착하자마자‘하 

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 13:5) 온 섬 

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으로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바예수(번 

역하면 예수의 아들)와 서기오 바울이라는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 

예수는 종교지도자였고 서기오 바울은 정치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바예수를 

“거짓 선지자인 마술새’로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며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설 

명하고 있습니다.(6~7절)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 

서기오 비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 

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7절) 그는 원로원의 의원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구브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신중하 

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 
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갔습니다. 로마 

서 10:13~14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 

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이 바로 하단님께서 놀라운 방법 

으로 바나바와 사울， 마가요한을 구브로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 분， 정말로 여러분을향한주님의 말씀을갈망하십니까? 

마음이혼란스러웠다 

서기오 바울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 

며， 헬라어로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도시의 종교지도자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 

울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8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 
해 진지하게 알고자 할 때면 언제나 누군가가 옆에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 
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 
다 이상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 마술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은 율법을 지겁니다. 율법에는 특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 
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 20:27) 구브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엘루 
마를 돌로 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양습니까? 오늘날의 많 
은 교인들처럼 그들도 영적 지각력을 앓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돌아서게 하는 어떤 사 

람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다 

서기오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님많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쳐다보았습니다.(9절) 사울은 유대식 이 

름이었고， 바울은 로마나 이방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가 

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이방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는 엘루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1O~11절) 바울은 담대하게 그를 꾸짖었고 그는 앞을 못 보게 되 

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11 

절) 예수님은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지들을삼가라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 

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5)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경 

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 2:22) 만약 영적 지 

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강조한다면， 그들 

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쟁이며 마귀의 자식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종들은 담 

대하게 거짓 가르침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있습니깨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 
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12절) 그는 거짓 가르침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를 믿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에 대한 시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진실 

로 복음은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의 미음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 

린 OJ-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OJ-들보다 그를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마 18:13)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햄1 71쁨이 되느니라." (-녹 

15:10) 바나바와사울， 마가요한은성령의 음성을듣고구브로에 갔으며 그곳에 

서 잃어버린 귀한 한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 

교사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 

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한 사람은 결국 사도들에 의해 정벌을 받았고， 이방인 총 
독이었던 다른한사람은사도들의 도움으로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실제로 구원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종 
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선교지로 보내실 것입니다. 또 다른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십 
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벤.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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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빼애 빼씨찌 l 마가북톨 강애 

성경은 은총으로-가득하다 은총의 

자녀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 

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 

도， 그분을통한믿음과구원이다. 그러 

나 많은 사람들은 은총으로 얻을 수 있 

는 믿음과 구원 대신에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인간의 행위를 통한 믿음과 구원을 

성경에 혼합시켰으며 기독교를 그리스 

도와 멀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의 순수한 믿음이 기독교의 변질을 막 

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기독교의 

코스를바문것이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뱃은 다른 동족 

들과마찬가지로애굽의 노예였다. 그녀는제대로된교육을받은것도아니었으며 경제 

적 여유도 없었다. 여느 노예처럼 하루의 삶이 고단하였다. 비록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지 

만 애굽의 정책으로 이제 막 출산한 아기 모세를 죽여야 하는 악조건에 있었다. (민 

26:59)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요게뱃의 삶을 덮었다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 
는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결국 오직 하나님 

만을 의지했던 요게뱃의 믿음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 

졌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무엘을 

낳았다. 사무엘을 향한 어머니 한나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그러 

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 (삼상 1: 11. 20.22) 요게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나의 믿음은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순수 

한어머니의 믿음은구원의 역사를이루는통로가된다. 

오늘 본문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를 기록하였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이다. (팀후 1:5)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혼 
혈아였다. (행 16 :1) 그럼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할머니와 어 

머니가 순수한 믿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하였다.C팀후 

3:15)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감사하였고， 디모데와의 만남 
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딩후 1:3~4)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세상에 

서 성공하려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잊어버리자!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자! 그 빈 곳에 믿음을 채우자! 우리의 가정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마 
태복음 1:1의 믿음이다 아브람의 믿음이다. (창 12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믿음 

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어 

머니의 믿음은 기독교의 잘못된 방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만든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은총으로 거듭난 죄인이 된다. 비로소 믿음과 

구원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머니의 믿음은 그녀의 자녀에게 번진다 로이스는 자신의 딸인 유니게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유니게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 

는 믿음을 가르쳤다. 이처럼 어머니의 믿음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진다. 결국 디모데 

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 

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 

니"(팀후 1: 6)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은 성경뿐이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학문이 아니 

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 

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팀후 3:14~15)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 

에게번진다. 

어머니의 믿음은 손자， 손녀에게 전해진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미음에 합한 믿 

음의 사람으로자라게 한다.c담후 3:1끼 이것은성경만이 소유한유일한능력이다 “모든성 

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딩후 3:16)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 

를 믿은 로이스의 믿음은 손자 디모데에게 전해졌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담후 

4:2)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매순간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대 

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일깨워야 한다. 어머니의 믿음은 손자， 손녀에게 전해진다. 

어머니들의 신앙은 다른 세대에도 전파된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믿음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과사랑으로써 내게 들은바 바른말을본받아지키고우리 안에 거 

하시는 성령으로 말이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담후 1:13~14)는 바울의 

말대로 디모데는 자신이 물려 받은 신앙을 다른 세대에도 전파하였다. 베뢰아， 고린도， 

마게도냐，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디모데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헌 

신하였다. 그가 전하는 것은 성경이었다. (팀전 6:3) 그는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구원을 
전하였다. (팀전 6:20) 어머니들의 신앙은 다른 세대에도 전파된다. 

믿음의 어머니들이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과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난다. 거짓 

이 없는 어머니의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실한 것은 명문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지식과 건강 

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십자 

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문으로 커워야 한 
다 (팀후 4:3~5)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만 믿어 구원을 얻는 가정 

이 되기를 간구하자. 아벤.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샘생한 밀씀을 들을수 있습니다 

등불은 강추에 
투." 위한 것은 아나다 

예수님은 6개 씨의 비유와 그 

해석을 마친 후 연속해서 하나님 

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 (4:21-25) 
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우뻐l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c막 4:21 ~22) 등불은 감추 

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등불은 주변을 밝혀야만 한다. C마 5: 15) 무엇보다도 이 

등불을 통하여 은총의 자띠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중도를 지키 

려는 신자들 때문이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린다. 빛과 어둠 

의 중간은 없다.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세4뻐l서 잘 살고 천국에도 가려는 얄팍한 사 

람들이 어둠과 빛의 중죠띨 택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 
의 자여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모든 권 

세를 깨뜨리시고 3일 묘k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에게 이 승리를 주신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 
1 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6) 

우리는 등불이다. 보혈의 기름을 통해서만 세ε띨 밝힐 수 있는 등불이다. 보혈의 

등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어두운 곳을 그리스도 

의 빛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등불로서 존경을 받거나 다른 등불을 존경하 
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등불 자체가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등 

불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C요 5:35)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 

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막 3:6) 그들의 귀는 자존심과 교만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막 4: 1l .26.30) 예수 

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 

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삶은 영원한 어둠에 거하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막 4:23) 오직 믿음으로 눈과 귀를 열 때 빛을 볼 수 
있다. 주님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행 13:47) 

어둠에 속할 수 없는 빛의 아들로 만드셨다.(살전 5:5)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예수 

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죄인들은 기이한 빛(뻗전 2:9)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받은 족 

속， 왕 같은 제사εF이 되었다. 그럼에도 무엇을 주저하는가? 왜 세상의 것들을 버리 

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등불의 사명을 저버린 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료띨을 행H 경고하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 

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c막 4 :24 ~25) 세S뻐l 가치 

를 둔 헤아림Cm않sure)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버리고 존경과 명예에 

헤아림을 둔다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진노의 심표단을 받을 것이다.(마 7:1 ~2) 그나 
마 남아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끼딩후 2: 15) 영적으로 깨어나자. 뿌리 갚은 죄로 

가득한 묵은 심령을 보혈로 기경하자.C호 10: 12)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자기를 부인하며 어떤 상 

홍에 처하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빌 4:8)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자.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찬 510장) 아멘. 



저1 994호 

본음을 영첩했던 01이들 

날씨가 매우 더워 조금만 뛰어도 흐르는 땀， 조금만 율동을 하 

면 풀리는 다리와 손， o}이들을 흔t해 웃어주던 웃음조차도 오후 사 

역이 시작되자 점점 힘에 부쳐갔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빈민촌 

에 왔을 때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보더니 나를 잘 안다는 듯이 와서 밝게 인사하고 웃어주던 

소피아라는 아이가 기억납니다. 소피아는 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 

니 수줍은 듯 웃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고 기도가 끝나자 

함께 찬탱}는 사료l들 틈으로 저를 이블고 갔습니다. 소피아는 율 

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율동을 따라하며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현지어를 몰라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겨우 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말 

이 통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면서 즐거운 시죠띨 

보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현지의 영흔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값지게 보낼 수 있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이 

들과 함께 하면서 전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함과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믿는 예 

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 

를 들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지의 영흔들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 

을 흘리고 계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죄순금(집사， 19교구 3지역 팀) 

지난주에 도착한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장 

5월 9일(금)-5월 16일(금) 4교구 2지역 문영규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6지역 한용택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3지역 장길남 

이번 주에 졸블반i는 선교팀 (l 개 팀) 

기 간 팀 팀장 

5월 19일(월)-5월 27일(훼 1 3교구 5지역 《홍연 

주민흥헌 2008년 5월 18일 @ 

명끝끼;q I 장로뭘림 

또， 왔。1요l 

우리는 충현교회 전도대이다. 수요예배 후 교육관 4층에 올라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영적 무장을 

r 한 뒤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철이나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를 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바로 찢어 버리는 사 

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수요일마다 전도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 

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며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 

음을전한다. 

우리는 가까운 교회주변에서도 전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전도지역에는 가정 집이 많다. 그러나 

집집마다 자동문으로 되어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다. 한 을애l 한 번씩 가지 

만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역을 돌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 

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았듯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본다. 펀지함에 꽂을 때에도 전도지를 

읽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한 건물의 사무실을 발 

견했다. 들어가 보니 젊은이들이 모여 부동ιL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다.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을 믿으세요1"라고 하면서 충현교회가 가까우니 나오라고 했다. 그러자 자기 

어머니는 불교신자이며 전도지도 받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전도지를 받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래도 

나는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또 왔어요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읽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1년 6개 

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스럽다. 오지 말아라. 사무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하 

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저들 

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구 권사님께 같이 이꿀자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둘이 

서 그 사료뜩뜰11게 복음을 전했다. 

드디어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함 

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 사람은 어랄 때 주일학교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오 

빠가 신흐띨 하고 자기는 시골에서 세례교인이었다고 한다. 권사님과 나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 

고 있다. 충현교회의 신실한 일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사무실에도 들어오지 못 

하게 하던 그들이었기에 저들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돌보며 기도할 것이다. 본인들이 와서 자기 손 

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보며 또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 

뻐하셨을 것이다. 한 영흔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에 비록 지금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 

더라도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린다. 

'1쁨￡로 

예수님을 

천하는유치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008년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 

로 시작하게 하시고 유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 

립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 

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 

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 

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 1 1:25 )라는 말씀을 항상 

떠올리며 매주일 유치부 어린이들과 주님께 경배 

드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의 영혼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유치부 어린이들은 찬양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할벨루야! 아 

멘 !"하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후 분반공부시간에는 연령별로 나누어진 꽃과 · 열 

매과로 모이고 각반별로 6-8명의 어린이들이 담임선생님들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 

굽니다. 그날의 말씀， 그 중 한 성경요절이라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과 예 

수님을 함께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김성호(장로， 유치부장)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유치부 찬S때석은 어린 대원들로 가득 차 

고 아이들의 예쁜 찬양소리로 유치부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사랑하는 

유치부 어린이로 양육효L이 교사들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함으로 이루어짐이 아님을 깨 

닫습니다. 만유의 주재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치부 선생님들이 되기를 항상 ζ다하며 성령충만함이 없이는 유치부 어린이들 

유치부에서는 5월 25일 전도집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 

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하기 위하여 

한 명씩 복음 전할 친구를 정하고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상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유치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 

리니 곧 그리스도라끼엠 4:15) 



(} 2008년 5월 18일 쭈만흥헌 제994호 

간흥과 나눔 

야기들의 눈빛 속어l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5월의 주일 아침 ， 아직 어린 아 

기를 품에 안은 남편과 가슴에 성경을 안은 아내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에 

가는 모습일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신선하며 포근한 

곳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부는 우리 아가출11게 너무나 소중 

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2개월이 채 안 돼서 교회에 첫 외출을 나온 영아들 

로부터 세 살배기 아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언니， 오빠， 누 

나， 형아들의 특송이나 연주도 감상하며 생일축하와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 아장아장 

걸음마로 헌금함을 들고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 

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부모님들의 성경이야기와 반별 효암가부르기， 여름 · 겨 
울 성경학교， 재미있는 분반녕부시간 이렇게 다양한 순서에 따라 우리 영아부 친구 

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속에서 한 주 한 주 잘 자라간답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 호기심 많은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많아 조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 곳 영아부는 

아기들의 순결한 눈빛과 부모님들의 소망，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료에 어우러져 예수님 

의 지혜를 마음껏 배우는 곳입니다. 이어들의 예배이지만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은혜 

받는 그런 곳입니다. 새 친구 환영시죠빼 우리 아기들이 많이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세상의 방식과 원칙을 배우기 앞서서 말씀으로 양육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자여가 셋이라서 넷이라서 영아부를 오랫동안 다니는 자매를 보면 참 복 있는 자매님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예배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 

간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모체로부터 독립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가 사렘l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렇게 오랜 시ι띨 부모 곁에서 머 

물게 하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통해서 서]~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양육하고 

훈계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람을 묘띨어서 세S빼 내보내기 위흔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주관과 세상의 흐름대로 아이들을 양육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아빼서는 어랄 때 

부터 말씀이 우리 아기의 삶을 인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 

님을 알아가고 경배하도록 잘 가링1 주고 있습니다. 영아부 

아기들의 맑고 순수한 눈빛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봅 

니다. 이 0에들이 자라서 세상이 더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지영(김나엘의 엄마， 영아부) 

와，보셰요! 

어린 시절 유교사상이 뿌리 내렸던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일찍 별세하시고 할머니와 언니 둘 그리고 나， 이렇게 딸만 셋이 가정을 꾸려 나갔다. 

늘 외롭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던 시절， 주일날 교회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때 보았던 

교회선생님은 유일한 내 사랑의 대상이었고 꿈이었다. 나도 크면 선생님이 되어 나 같이 

외롭고 쓸쓸한 아이들을 사랑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다. 예수님은 이 꿈을 내 나이 오십을 훨씬 넘긴 지금에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 요뻐서 거듭난 것이 바로 선생님으로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밍음의 행흠떨 실천할 때 예수님은 역시 신실하셨고 나의 진리가 되셨다.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고 천국일문 양성의 꿈을 주신 것이다. 

처음 교사가 되어 여섯 명의 학생들을 맡겨 주셨을 때 별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늘 

불순종하며 언어는 거칠었다. 심잉단을 하며 환경도 살펴보고 기도했다. 학생들을 잘 파악 

해야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충현성경통신강좌’ 와 ‘충현의 

만마 를 미리 보고 오도록 간절히 부탁했다. 그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 

면 네 길이 형통케 된다라는 말씀을 일 년간 기도하며 외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결국 불량했던 그 남학생이 변화되는 모 

습을 지켜보며 감사했다. 오전 9시， 어른들도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힘이 들텐 

데 ...... 열세 살어린 나이에 신령과진정으로예배드리려는그학생들의 믿음이 감사했다. 

오늘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예수님 

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밍는 믿음이 진짜인데 !’ 라는 생각에 나는 오늘도 “와， 보세 
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1"라고 외친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외질 
것이다. 

류흥희 (교사， 중등1부) 

구역장이 더 은혜 폼!'Ot.R.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구역장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1"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구역장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식구 모두가 권사님이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믿 

음도 나보다는 좋으셔서 매순간마다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구역예배 시죠써 나는 “저 ~ 
권사님， 이 찬송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이 

1.--] ... .. . "하시며 70세의 나이에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송의 첫 음을 잡아주신다. 함께 찬 

양을 하고 또 다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신다. 이처럼 예배의 시작부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로 힘을 주시니 나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나누게 된다. 

구역교재를 나누며 나는 질문한다，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7써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처럼 권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나도 베드로처럼 

말하고 얼른 도망을 갔을 거야! 뭐， 세 번까지 물어 볼 때까지 있겠어? 한 번에 걸음아 

나 살려라하고 뛰어 갔겠지 권사님의 솔직한 대답에 너도 나도， “맞아 나도 그럴 거 

야! 우리 구역식구들은 너무나도 솔직하시다. 저도 권사님들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이 부인하면서도 예수님 곁 

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 받고 

예수님이 지시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담대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돌아옴을 체험으로 느끼셨던 것 

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체험했던 것을 죠똥하기 시작 

했다. 

구역식구 모두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옆에서는 “맞아， 아맨 . 아멘으로 화답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 

재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이 생긴다. 자기 자신묘띨 내세 

우며 자기부인을 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우리 모두 통성기도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 구역식구들은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많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 

으며 서로에게 은혜를 나눈다. 그래서 구역 

ε벤 내가 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많다. 주 

님은 나에게 구역εh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로 인해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항상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은숙(동전구역장. 24교구) 

어l수님이 훈간 생각났고 ..... . 

꿈 많고 활기 넘쳤던 여고 1학년， 착하고 예쁘장한 혜자가 내 옆 짝꿈이어서 학창시 

절을 신나고 재미있게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혜자를 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아주， 가끔씩 복음을 전 
했다 .다행이도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찬양대회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혜자는 불교신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불교학교까지 다니 

며 교리를 배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까지 보는 순간 나는 너무나 속상했다. 한편으 

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만나지 말자.’ 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혜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던 중 혜자와 연락어 되었다. 혜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무척 좋지 않았 

다.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몹시 힘든 시죠F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혜자는 “광순이가 믿는 예수님이 순간 생각났고， 예수님이라면 날 살려 줄거라는 
확신이 생겨 살려달라 고 부르짖었다고 했다 참으로 놀랄만한 고백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혜자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 현재 혜자는 새가족양육부에서 복음을 배우며 신앙 

의 첫걸음을 떼고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 

명을 얻었네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혜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 

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ζ에 저절로 신이 난다. 
“주님， 혜자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해주 
세요 아멘 ， 

오광순(집사.1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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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g본이 추를 천양 l 애가혹 
저1994호 

"'1 뿌l 릴 한낮으l 
예 행헬애 혹휴훌 짧영합 

피 
녁';;J 
、 J ) 고등학생으로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그 일들이 종결되 

어지는 것들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그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흔자 살아가는 것이라는 가 

르침에 저는 수긍하며 살았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에서의 힘든 교육과정을 거 

치면서 처음 고등학교 때 가졌던 큰 기대와 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졌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 

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드니?’라고 말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낄 때는 지각하지 않도록 

알맞은 때에 벼스를 눈앞에서 세워주실 때 정도였습니다 그래 놓고서 저는 너 

무나 당연하게도 “수련회를 기약하자! 수련회 때 주님을 실컷 만나고 오자1"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은혜로 저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제게 뜨 

거운 눈물이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왜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제 

가 굳이 잘못한 일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내 영혼이 은혜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어리석게도 성경이 

나 찬양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님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 

사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가사와 벨로디， 

그 많은 찬양 중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딴나~r 힘이 들 때 행복 

할 때도 자꾸만 제 입과 머릿속에는 이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 

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 이 찬OJ을 부 

르다보면 정말 내가 즐겁고 평안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나옴니다. 꽤때 

로 괴롬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커시고 명안히 인도하시네 ” 

고등학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1 "라며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항상 예수님이 거느리신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1 " 나를 항상 거느리시는 예수 

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장 펼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찬양 

을 제게 허락하시는지! 지금의 저는 수련회 때 만나주지 않았던 예수님을 원망 

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때 만나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지켜보 

고 계셨고 더 큰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옛날과는 아주 다르게 성경책을 끼고 삽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 

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심을 체 

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자 거느리시니 즐겁고 명 

안하구내” 

봄。 l 다. 흔갚 꽃들。l 서마다 꽃망훌슬 러뜨라며 자'1의 모습슬 뽑내고 있다 

볼수록 야릎답고 구l하고 오묘한 씌뀔 속억| 괜시리 마을。| 흔들린다. 

하나임。| 뭘씀하시지 않었딘，~? 그 맏드싣 것을 보고 좋으섰다고· 

"흩=~I시LI ðfl수까 

쾌성Ef Ef낮 。 l 웅으| 영흔들슬 향해 

요늘도 충헌으| 전도 용사들。| 봄 엇윌을 맡￡며 길을슬 새족반다. 

우리.으| 마을응 썽엽을 윌리는 구원자으| 마을。|다. 

손억| 든 전도지맏을 보고도 냉담하꺼| 반응하며 

마지 。|상한 사랍 대학듯 "1려하고 과|하는 눈빛을 까칸 영흔들 앞억| 

담E뱀l 다까까서 마을을 다학역 앵 영 줄을 딘잠다. 

미푸라지 비1녀까듯 새빠르꺼| 튀는 영흔 ..... . 

。뼈| 주머니에서 손을 "1LH지 않는 영흔 .".，. 

주닙윤 우리억|꺼| 억부까 되라 하섰는더1 ot직 낚시 솜씨까 서투르'1맏 학다. 

주섬운 다시급 윌승하신다. 

복을요| 신을 둘꺼| 싣고， 진러로 허리띠를 부착하고， 

으|으| 호싣갱을 붙。|고， 구원의 투구들 쓰고， 

믿을의 방패들 을고， 성령의 감을 갑고 더혹 담E뼈| 나，~랴 하싣다 

옵꽃과 맡운 화사하고 。 f를다윤 영흔들을 모서럼 만샀다. 

다짐도 한다. 잡￡로 '1 쁘다. 

지금 。| 시얀 맏나껴| 학싣 귀한 영흔들과 뎌롤。1 

싣리 얀어|서 그리스도인￡로 윌。f얀마는 것。| 

월마나 잊없고 。t를답고 향'1로우며， 윌마나 ‘능력 았늠 삶인지 

우 ~I 삶￡로 갱철학역 영윈토록 주닙슬 잔앙하며 힘깨|댈야'~~12~! 

김영선(집사， 15교구) 

/ // 

/ 

김지윤(고등부1 예본잔앙대) 

/ 

5쿄댐행 4색땀 

역l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를 부닥E립니다 . 
(J 

번호 성명 쿄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38 정하균 2 청년1부 김화선(2) 864 윤영석 10 청년 1부 한만교(24) 890 승지훈 16 대학부 송광주(16) 

839 김승철 7 정년 1부 박영일(24) 865 박정택 8 청년2부 김영란(18) 891 이병철 17 장년3부 구칭회(22) 

840 류승열 19 중등1부 류흥회(2) 866 유동애 8 정년2부 김영란(18) 892 강수진 19 청년1부 이민호(3) 

841 고경빈 19 중등1부 류홍희(2) 867 박성원 8 정년2부 김영란(18) 893 이기영 13 중등2부 원나현(1) ~ 

842 차상임 4 장년1부 권상득(4) 868 소 원 16 칭년 1부 이수자(16) 894 오영숙 19 장년2부 박인자(1 4) 

843 깅선복 g 장년3부 최대환(7) 869 최 철 2 징년 1부 895 빅민정 12 대학부 최동식(5) 

844 이광영 5 중등1부 지석현(6) 870 이은실 16 장년1부 김봉화(16) 896 노강민 8 중등2부 임명준(8) 

845 박정숙 7 장년2부 박형숙(10) 871 소정은 11 청년1부 번다윤(6) 897 최하림 9 고등부 유은경 (9) 

846 백안심 17 장년3부 김영묵(17) 872 김영준 12 청년1부 이재호(8) 898 고영금 9 장년2부 김미애(8) 

847 깅몽순 16 장년3부 임영애(16) 873 구정 25 외선부 김석영(7) 899 김금주 15 정년2부 김영혜(5) 

848 박은희 16 장년2부 조동일(16) 874 ~ 25 외선부 깅지선(7) 900 함재숙 17 장년2부 구창회(22) 

849 모미경 17 장년 1부 이현주(11) 875 김자경 2 대학부 김정인(2) 901 유원효 22 장년1부 조옥자(19) 

850 남상현 15 정년2부 조윤숙(15) 876 최연호 18 대학부 최경순(10) 902 유주혜 2 청년 1부 

851 김지우 13 유년부 최증란(1) 877 현증관 5 장년3부 김정호(8) 903 장선순 21 소앙부 

852 이현지 4 중등1부 임대혁 (4) 878 한대홉 1 청년2부 904 권태환 11 정년2부 이기건(1 이 

853 선덕례 8 징년2부 박윤석 (9) 879 김미영 1 청년2부 905 손희철 23 대학부 김영준(23) 

854 김슴닝 24 장년3부 입장순(23) 880 이순남 10 장년 1부 윤일자(2) 906 김상희 8 소앙부 닝용철(8) 

855 임대호 14 중등3부 이승순(1 이 881 전슬기 19 청년 1부 한현석 (2) 907 한성수 22 장년 1부 

856 김현지 17 중등3부 앙금하(17) 882 권은진 12 청년 1부 이상옥(8) 908 최정미 22 장년1부 

857 하명순 10 장년 1부 벅은주(1이 883 최화경 16 사링부 김성우(14) 909 이유경 1 징년1부 전경자(18) 

858 이주은 21 초등부 전지회(21) 884 김보배 3 청년1부 안유미(3) 910 박지호 2 청년 1부 손기영(9) 

859 전해민 20 대학부 손승흰(21) 885 이성엽 3 대학부 채은실(24) 911 박해규 19 장년 1부 이수길(19) 

860 김현수 19 칭년 1부 김영은(18) 886 윤경지 7 장년3부 조은신(1이 912 안성현 16 청년 1부 안병택(16) 

861 앙철수 22 장년 1부 전친욱(17) 887 유현웅 17 고등부 정상임(4) 913 김현정 17 정년 1부 입영애(16) 

862 이계섭 17 징년2부 액승흰(24) 888 01희조 17 고등부 박증완(4) 914 신진호 10 고등부 서혀|덕 (14) 

863 최영찬 18 정년2부 최영인(10) 889 원석본 11 장년2부 주늬진(11) 915 김어진 18 대학부 안설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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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2과육관 웰리베이터 완공 

저12교육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무사히 마졌습니다. 

안전한공사가되도록기도해주시고 

대략한달동안여러 가지로많이 불편했음에도잡아주신 
성도님들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월씬 더 크고 안전안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철목사 

(1971. 1. 3.) 
박지원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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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 

권사연합월례회 

일시 ‘ 21 일(수) 12’40-13:20 장소 · 갈렬리흘 
2 남 녀 전도회 회장월례회 
일시 ’ 25일(다음 주일) 15:10 
장소 1지회-408호 2지회-409호 

3지회-405호 4지회-4 1 0호 

결 혼 

1 김한장 군(김광철 성도 , 김영옥 집사의 아들， 1 8교 

구)과 김희정 양(김남순 안수집사 · 이재회 집사의 
딸， 타교) /24일 (토) 12:30, 상록회관 예식흘 5층， 다 

이아몬드흘 

2 이준석 군(이재묵 성도 용민정 권사의 아들， 타교) 

과 김수연 앙(김계진 씨 · 유혜숙 타교성도의 딸， 19 
교구)/24일(토) 14’00 , 강남중앙침 례교회 본당 

3 승재준 군(김옥자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소지영 양 

(소종수 씨 , 이용미 씨의 딸 ， 1 7교구) / 24일(토) 

15:00 ,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2층 스티브 김훌 

열세 

1 최유란 성도(박옥영 성도의 모친， 유은회 집사의 시 
모， 23교구 효자구역 ， 4교구) / 1 3일 별세 ， 1 5일 장례 

훌연기도월 혹탁쩍월 모집 

1.모집부문 식딩주농뻐|서 일하실분 

2. 자 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성분 

3. 페 훌 서 류 지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재 ζ남구 역심동 665--1 사무권'lr031-766송425) 

·소앙부 종흥원 전도집회 

일 시 ‘ 5월 18일(오늘) 12:15N1300 
장소‘ 갈랄리흘 

.20교구 충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18일(오늘) 14:00 
장소:길릴리홀 

.15교구엉성운린 

일 시 : 5월 20일(화) 1030N 16:00 
장소 충현기도원 

.1교구영성문련 

일 시 : 5월 22일(목) 10:00NI5:00 
장소 ， 충현기도원 

. • 교육문련원 증강예배 

일 시 5쩔 25일(다음 주일) 15:40NI6:30 
장 소 저11교육관 301호 

대 상 . 수요성경공부 및 교사앙성부 수강자 

주깐흥현 저1994호 

교피쇼 

.1교구종동원전도집회 

일 시 :5월 25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충현복지관 지하2층 

.2교구 종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25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제1교육관 401호 

.3교구 종동원 전도집회 

일 시 : 5월 25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저11교육관 207호 

.4교구 종동원 전도집회 

일 시 :5월 25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저11교육관 201호(유아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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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부 지지|들을 위안 의료선교의 닐 

일 시 5월 25일(다음 주일) 09:00NI2:45 징 소 , 아맨홀 외 각 팀 Room. 코01노니아실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소아과 띠부과， 한빙 

.10교구 엉성흘린 일 시 ‘ 5월 29일(목) 1O:30N I6:40 

·권씨 수련회 일 시 : 5월 26(월)N5월 27(화) 10:00 징 소 갈릴리흘 

장소 충현기도원 

훌연욕찌관 펙월(고용펙) 모집 

1.모집부문 고용직(미화직)， 만 55써l 미만여자 세례교인， 미화경력 3년 Ol~엔 자 

2.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전세타교엔 3. 서류제출저충현복지관 총무팀 'lr564 얘85(# 104) 

새벽기도회 (5/19-5/25 ) 

19 (월 ) I 20 (화) I 21 (수) I 22 (목) I 23 (금 I 24 (토) . I 25 (주일 ) 
김성관/전은배 | 이재영/박옥현 | 김준희/박찬서 | 윤수일/예정호 | 황진섭/이창희 | 유재진/김정자 | 임현덕/김정희 
막 4:33-34 램 25: 1-14 렘 26:14- 24 렘 25: 15-26 램 25 :27 -38 럼 26:1 -7 멈 26:8- 13 

예배 담당 (5/21 - 5/25) 

날짜 여|배 서~ ji! 사회 기도 찬양 

5/ 21 수요 I 믿음의 길 (창 15:1-7) 김성관 목사 양재웅 김복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호산나찬양대) 

5/ 21 수요 II 진정한 신앙의 자리 (녹 16:19N 31) 이광현 목사 김근영 남은희 참 좋으신 주님(실로암 찬양대) 

5/ 23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유재진 예루살렘 찬양대 /소년부 중창단/ 피아노 5중주 

5/ 25 주일 I 서기오 바울의 구원 (행 13:6:"12) 최강전 목사 강호성 장송규 〈예배전찬양〉 

5/ 25 주일 II 서기오바울의 구원 (행 13:6-12) 김익환목사 임현덕 김종홍 하나닝 아버지 주신 책은 외 /소프라노 깅뺑(임OIT엘 찬양대 슐로01스트)， 박햄(초쁨) 

5/ 25 주일 m 서기오 바울의 구원 (행 13:6-12) 김성관 목사 여국근 이달옥 부름받아 나선 01 몸 외 / 바이올린 이새롬(할렐루야 오케스트라) 

5/25 주일 W 서기오 바울의 구원 (행 13:6-12) 장 훈 목사 정충신 최지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너1 외 / 소프라노문현정(of엔찬양대 솔로이스트) 

5/ 25 주일 V 서기오 바울의 구원 (행 13:6-12) 전성원 목사 최성득 정청길 너 시온아 0] 소식 전파하라 외 / 엠옐 오케스트라 
5/ 25 주일찬양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요 14:1-6) 김성관 목사 유현철 문영규 플룻중주 / 할렐루야 찬양대 / 18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보」 단 u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보L 단 u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j 

구 분 시 간 x。‘ ~ 

영아부 
l 오전 9:00 

지1]1교육관 11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τc:T닝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깐cr 이[.4닝-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둥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기도원집회 안내 ( ~ 031-766-5425) 

차량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띠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때없JSt때slations in 타19떠1， Chinese, Japanese 
때 S멍n 벼I멍U행e are avai빼te at t뼈 많veo Oclock 
wα었p 않vice， ar잉 sri 뎌때n， Chinese, Mong때 lan . 
Russian. Hi때i 때 |때ones때1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o’ c!c생\ Wrxs미p 않vice 

구 분 시 간 I。‘ -A‘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저]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1 0 베다니 흘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OO(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ι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이}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í=-{나}.ii!，*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훌훨 충흰 7묶Q1 창 
띠 교회의 방패와 ).J-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 

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g 위임목사님의 사역을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 

을강건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18)로 세워지게 하 
소서 . 

댁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 :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선교 

사， 보내는 선교새 가 되게 하소서. 

딩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 주변 
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 
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 
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 

로풍성하게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 
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 

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g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교육(4. 6.-10. 4，)을 통 

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톨필I필E훌겔. 

[ 섬 · 기 · 는 · 분 · 톨 t 
l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팡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딩회서기 예배위원장 종현기도원김 예배위원 션교위원정 otHl다부 선교위원회 대학부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째정위원징 칭잉위원장 제2교구위원징 행징위원정 기획위원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재영 김준희 

딩회부시기 건획|원 소잉부징 기획위원장 O뻐}디부징 18교구 펀￡댁 6교구 1교구 13교구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영구 전성원 

예il위원 셰1교쩌원정 쟁교육위원정 a교구정 설로잉옆때정 1Q교구 20교구 씨가족g묵부 11교구 외선부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칭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11교구정 장년1부징 깅Af위원징 몽AI위원징 세기족등록실징 
년1부 12교구 19.교구 “ :ïl~ 14.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지랑e때부정 3교구정 기도원린리부징 시설영신부장 19교구정 
a교구 잉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21교구 15교구 17.교구 

9교구정 징년2부징 건휠{원 재정위원 전도위원정 
정민권 

김영응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기획위원 쇄부징 찌징위원 김시워서기 17교구정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 여전도사 
전도위AÞI 세ìl즉g댁부정 정년3부정 건환|원정 선교위원 윤인숙 -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t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정년1부징 봉Af위서기 동산부징 1교구징 10교구정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응회 김정자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8교구 20.교구 12교구 Hl교구 14교구 
m교구장 16교구징 찌징위원 제1교육위원정 없핵위원g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엄 임태주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4교구 21교구 18교구 7교구 17교구 

틱이부징 옹사위원 6교구징 선교위시기 2교구정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7교구정 15교구정 외신부징 4교구정 대혁부장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13교구 24교구 1교구 

O맨션S때징 중등2부정 영이부정 중등1부징 유{)I부장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냥”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칭년2부장 초등부장 21교구정 :i!드。T닙지。 13교구정 

l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노운영 
김성호 조증민 
5교구정 8교구징 ·선 교사송요한 


